
 

혁명대오의 중추가 되라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함께 수도에 새로운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평양으로 달려왔으며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기개와 열정을 남김없이 떨칠 

결의를 안고 수도의 건설전역으로 용약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와 기세는 대단히 좋다고, 이번에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10 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도의 살림집건설에 탄원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주체혁명위업개척의 골간이 되고 

항일혁명투사들이 건국의 핵심이 된것처럼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혁명대오의 

중추가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선봉대, 척후대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수도 평양에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웅장화려한 거리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